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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그룹‘직장폐쇄강행’, 노조파괴순서밟나?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사측의 탄압과 갑질 벗어나기 위해 싸운다”… 금속노조 탈퇴 유도 술수인 듯

일진 자본이 금속노조 대전충북

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업 48

일째인 8월 12일 직장폐쇄를 저질

렀다.

금속노조와 지부, 일진다이아몬

드지회(지회장 홍재준)는 8월 13일 

서울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일진

다이아몬드지회 직장폐쇄·노조파

괴 중단, 성실 교섭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로 풀자 했더니, 

내놓은 답이 직장폐쇄냐”라며 규탄의 목

소리를 높였다.

홍재준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드디어 노조파괴 욕망을 공식으로 드러냈

다”라며 “특히 이번 직장폐쇄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그룹 내 사업장에서 금속노

조를 몰아내겠다는 일진그룹의 뜻”이라고 

지적했다. 홍재준 지회장은 “노조가 대단

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회사가 도대

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014년부터 임금동결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상여금 쪼개기, 복리후생 폐

지 등에 저항한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

은 지난해 12월 29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현재 지회의 주요 요구는 ▲노조탄압 중단 

▲산업안전보건관련법 준수와 작업환경 안

전 보장 ▲임금인상 등이다. 지회는 “근속 

10년 된 조합원의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

보다 10원 많은 8,360원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저임금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홍재준 지회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포기하고 이 무더위에도 싸우는 이유는 사

측의 탄압과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라고 강조하며 “금속노조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회장

은 회사에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교섭 

해태와 노조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

화로 노사갈등을 해결하자”라고 제안했다.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일진

다이아몬드 사측의 직장폐쇄를 강력히 규

탄한다”라며 “겨우 최저임금을 주고, 보

호구조차 없이 유해물질을 만지게 한 일진 

자본이 노동조합과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

지 않고 있다. 18만 금속노조는 강력히 대

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사측이 

지회장에게 노조 활동 시간에 무엇을 했는

지 매일 보고하라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느

냐”라며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사측은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

다”라고 한탄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매주 화요일 교섭하

지만, 사측은 매번 입장 없음만 되

풀이하고 있다”라며 “더는 포기

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으

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지회와 대전충북지부는 사측에 

성실 교섭 이행을 요구하며 8월 8

일 서울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천

막 농성에 돌입했다.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은 12일 직

장폐쇄를 강행하며, 음성공장의 공장·연구

동·휴게실·회의실·주차장·식당·부속

시설 등 전 시설에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금지했다. 회사는 “지회 조합원에 대한 노

무 수령을 거부하고 임금 지급을 중지한

다”라며 “조합원 사업장 출입과 생산 활

동, 금속노조 조합원·상급단체 조합원·외

부인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고,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전형적 모습”이

라고 일진다이아몬드 직장폐쇄를 비판했다. 

회사가 지정한 영역은 사실상 공장 전체이

며, 직장폐쇄 대상도 ‘금속노조 조합원’

으로 한정했다.

법원은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조차 불

가능할 정도의 직장폐쇄는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는 노조탈퇴를 유도

해 노조 분열을 꾀하겠다는 술수”라고 지

적했다.


